
원전오염수 「처분하기위해서는 대심도 지중저류」제안

바다로 방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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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9월JCFU 
전국연안어민연락협의회사무국원
크리하라 하루키

（이 자료는 나카야마 카쯔오 씨(문예사조 제80호2021년)의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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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ＬＰＳ처리오염수１２５만톤 (주)의

本スライドの内容は、「文芸思潮」第80号に掲載された中山一夫氏の報告「大深度地中貯留」を栗原春樹（JCFU事務局）
が要約した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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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2021年4月1日現在のタンク貯蔵量は約125万㌧、約780兆ベクレルです。この値は2021年4月27日TEPCO報告「多核種
除去設備等処理水の定義見直し・・・」に拠ります。

（脚注）

처분하기위해서는 대심도 지중저류가 최적

* 빠르다: 3년 후에 전 탱크를 비울 수 있다
sp（해양방출이면 20년 걸린다）

* 확실하다: 30만통 저류 실적이 있다
p (경제산업성 주도CCS프로젝트)

*  풍평 피해 괘념이 적다
p (1000년 이상 누출하지 않아서 안전)

* 동토벽코스트의 약1/ 5의 코스트



「처분하기위해서는 대심도 지중저류」방법이란

「처분에는대심도 지중저」방법은 ,즉 석유 굴착
기술을 사용해서 오염수를 지중 깊이 저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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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기술.석유생산 때 대량
발생하는 수반수등 환경유해물 처리에도 쓰인다.

실현성도 실종 필
□개발 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日本CCS조사회사 （JCCS）가 중심이 되어 해저 지하
지중 깊이 이산화탄소（CO2）를 압입하여 저류해서, 
2019년11월에 누계 30만톤 달성.(주)。
（注） 資源エネルギー庁のホームぺージ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ccs_tomakomai.html
より抜粋引用



지금 괴고 있는 만톤 오염수를 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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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기위해서는 대심도 지중저류면



「지상에 누출하지 않는다」그래서 풍평
피해는 극소

5

＊「（처분하기위해서는 대심도 지중저류 방법으로） 적절한 지층과
적정한 관리를 하면 CO2를 1000년에 걸쳐 저류층에 가두는 것이
가능」이라고 IPCC(유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보고서가
말한다.（주）
＊2018년9월에 발생한 북해도 이푸리 동부지진에서는 진도5정도를
관측했지만 지상설비에는 이상이 없고 CO2 누설을 보인 데이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주) 자원에너지청 홈 페이지에서 인용

＊1000년 이상 가두는 설계
＊진도5 지진에도 누출하지 않았다는 실적



해양방출방법이면 저류탱크가 계속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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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량보다도 매일140톤 발생하는 오염수량이 많아서 탱크저류량은 줄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현재정부안이면 방출량이 증가된다는 괴념이 많다



처분하기위해서는 대심도 지중저류 해양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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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19년12월23일에 다핵종 제거설비등 처리수 취급에 과한 소위원회 사무국 발행한
참고자료「처분반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소개」 1 및3페이지 도표로 작성함. 단 항목E 
는 크리하라가 추가함.

블루 글씨는 정부측 평가이고 빨강색 글씨는 그에의 반론이다.
（정부측 평가에는 지하심부에 관한 석유관계 기술・과학 전문가들가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그런지 오해나 예견이있다고 봅니다.）

〇 ×

△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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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のページからは、「文芸思潮」第８０号（アジア文化社）に記載の
中山一夫 著「放射能汚染水根本解決の新方法 大深度地中貯留」
のコピーを転載して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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